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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정책의 과제

3)박선영*

초  록

2020년 코로나19는 한국사회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관이나 청소년현장에서의 

청소년활동은 처음 겪는 코로나 여파로 매우 혼란한 상황에 처해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코로나가 촉발시킨 새로운 환경과 사회에서 청소년활동의 방향성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첫째, 코로나가 촉발시킨 다양한 문제들을 문석하고, 둘째, 코로나 시대와 코로나 이후 청소

년활동과 청소년지도, 청소년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과 유럽연합, 유럽평의

회 공식 보고서와 관련 홈페이지의 문서를 활용하여 청소년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내용

으로는 유럽과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분석과 청소년기관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이해 및 대응 방안의 탐구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제언과 시사점을 도출하였

다. 결론적으로 코로나19 이후 청소년활동은 디지털 청소년활동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때 디지털 

청소년활동은 디지털 기기를 바탕으로 한 대면활동과 비대면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지도는 공교육의 중요한 파트너로서의 역할 확장과 재개념화가 있어야 

할 것이며 정부 역시 청소년활동 생태계 보전을 위한 예산 지원과 정책 지원이 있어야 한다.

주요어 : 포스트 코로나, 청소년지도, 청소년정책, 비대면 청소년활동, 디지털 청소년활동(지도)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2019년 12월경 시작된 코로나(Covid 19) 사태는 세계 역사의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전 세계에서 심각한 위기와 변화를 초래 하였다. 2020년은 사상초유라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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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색할 정도로 인간과 사회에게 크고 작은 특별한 경험을 안겨준 해로 세계사에 

길이 남게 될 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어버렸다. UN 사무부총

장 Amina J. Mohammed은 코로나 위기가 기존 우리 사회의 약함과 불공정을 노출

시켰다(European Youth Forum, 2020)고 강조하며 코로나 이전 우리가 간과해왔

던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즉, 코로나가 촉발한 어려움도 있지만 코로나 이전 우리

가 간과하던 문제들이 코로나로 인해 더욱 심각해졌으므로 바야흐로 위기 극복을 위

한 전 세계적 비판적 성찰이 필요한 시기임에 틀림없다. 코로나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학적, 사회적, 환경적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코로나가 인간의 삶에, 특히 

청소년의 삶에 미친 영향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

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코로나가 청소년을 비롯한 인간의 삶에 미친 영향중의 하나는 언택트(untact) 

혹은 온택트(ontact) 시대의 일상화라는 것이다(손숙미 & 이인화, 2020:385). 이러

한 온택트, 언택드 사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촉진을 가속화 하여 인류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상관없이 새로운 수준의 과학혁명과 정보통신사회로 강제 이주하게 만들

었다. 온라인 교육과 온라인 원격 근무, 온라인 쇼핑 등은 이전에 경험하지 않은 문

화를 수시로 창조해 내고 있으며 세대에 관계없이, 성별과 직업에 관계없이 뉴노멀

(new normal), 즉 일상의 변화된 가치를 받아들이며 살아가게 이끌고 있기도 하다.

코로나 관련 전문가들은 코로나의 종식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있

고 유일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실은 설령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우리 인류의 삶이 코

로나 이전의 삶과 문화 등의 양식으로 복귀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2020

년 상반기만 해도 코로나의 종식을 기대하며 포스트 코로나(post-Covid 19) 시대를 

기획하고 준비하려고 노력하였지만, 2020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한국처럼 8･15 광

복절 집회를 통한 2차 대유행을 겪은 국가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with Covid 19), 즉 코로나와 함께 사는 법, 코로나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법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것이 현실적인 대처법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코로나가 초래한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 지역, 계층은 없겠지만 코

로나의 부정적인 영향, 다시 말해 코로나 부작용은 아동과 청소년에게 더욱 심각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적어도 공교육에 관해서는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개혁 변

곡점을 맞이하고 있는 듯하다. 한국처럼 교육열이 놓은 국가들, 그리고 어느 정도 경

제적 선진국에 속하는 국가들은 재빠르게 온라인 비대면 교육으로의 전환을 시도하여 

교육공백을 최소화하였고 더 나아가 전통적인 교육의 방법과 내용을 탈피하여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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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교육에 적합한 다양한 콘텐츠와 교육방법을 개발해내고 있기 때문이다(UN, 

2020). 교육에 대해서 마음껏 상상해보고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교육의 전통적

인 비효율성을 개혁할 수 있는 시대가 왔으니 이에 대한 창조적 변화를 주도해야 한

다고도 한다(최성철, 2020). 특히 IT 강국이자 코로나 대응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창

출해내고 있는 한국은 공교육 환경 역시 IT 기술과 교육에 대한 집중적 예산 지원을 

통해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한국 교육모델을 전 세계에 전파해오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코로나 상황에서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시행될 정도로 공교육은 어느 정도 실시될 수 있으나 있으나 그 결과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도 학교에서의 공교육의 위상과 중요성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식과 학업성취, 상급학교 위주의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이 강화

된 것이기도 하며 온라인 체험활동이 주는 한계로 인해 지식전달 위주의 교육을 대처

할 수 있는 현장체험형 교육은 가상의 공간으로 대신하거나 아예 중단되고 있다. 

‘Learning by doing’ 이라는 참여형, 체험형 교육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이 점차 잊히

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코로나 상황에서 학교교육의 온라인으로의 전환, 혹은 원

격교육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과 제도가 신속하게 마련되어 학업의 공백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과는 정반대로 참여형, 체험형 중심의 학교 밖 청소년활동, 즉, 

non-formal education, informal learning이라고 불리는 청소년활동이나 청소년

지도는 외면 받고 있다. 학교 밖 교육의 중단은 사실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

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Youth Partnership, 2020). 한국에

서의 학교는 폐쇄가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가며 학생들의 등교를 가능하게 

하는 반면, 청소년기관이나 청소년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는 아예 폐쇄정

책을 써서 개관을 할 수 없다. 설령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이 1단계나 1.5단계인 상

황에서도 지자체가 위탁하는 시설들은 안전을 이유로 아예 개관을 못하거나 개관을 

해도 최소한의 인원만이 청소년기관을 이용하거나 긴급 돌봄이나 긴급보육을 위한 공

간으로만 허락하기도 하였다.

2020년 6월 이후 코로나가 장기화되어감에 따라 청소년기관이나 청소년시설들은 

온라인 청소년활동을 개발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청소년기관운영의 관점에서 보

면 개관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부작용이 너무 큰 상황이다. 특히 생활권 청소년수련

시설,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 집의 경우 청소년 이용료나 평생교육 이용료로 

충당되던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자연권 

수련시설의 경우는 코로나로 인한 타격이 매우 큰데, 학교 단체가 이용하는 이용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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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재정 수입원이던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원 등의 경우 청소년과 일반인의 이용

이 전무하다시피 해 기관운영을 위한 재정확보는 물론 청소년지도사 고용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어져서 청소년지도사의 비자발적 퇴직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기관이나 청소년센터, 청소년단체들이 모두 재정

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청소년지도사의 직업고용유지와 가능성에 대해 어려움

에 봉착해있다(UN, 2020).

이러한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청소년활동의 나아가야할 길과 과제, 그리

고 문제점 등을 고찰해 보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청소년기관들이 

자구책으로 다양한 온라인 청소년활동을 만들어내고 있긴 하지만 온라인 청소년활동

이 비록 실시된다고 하여도 의무교육도 아니고 선택적 활동, 여가활동이나 진로활동 

같은 입시위주의 활동에는 늘 우선순위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Compact 

for Young People in Humanitarian Action 이라는 유엔(UN) 산하의 시민사회 

연합조직의 2020년 5월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한 학교 밖 교육이나 청소년활

동 참여의 감소가 청소년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끼칠 것이라고 하였다. 학교교육의 공

백도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하지만 청소년활동 같은 informal learning이나 

non-formal learning의 공백이나 부족은 코로나 시대 이전보다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즉, 코로나로 인한 청소년활동의 축

소는 청소년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인 건강의 문제를 초래할 것이고, 학교 중퇴율

을 높일 것이며, 취약계층 청소년의 경우 더 많은 범죄와 학대 같은 위험에 노출 될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하였다(Compact for Young People in 

Humanitarian Action 2020:8). 전 세계적으로 학교교육이 아닌 학교 밖 청소년활

동이 자의적 혹은 자의적으로 외면 받고 있는 상황에서 UN의 이러한 입장이 반갑지

만 마냥 반가워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가

능한 청소년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한 이론적 토대의 구축은 물론 실행 가능하고 

창의적인 대안의 도출을 위한 시대적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2) 연구의 목적과 연구문제, 연구방법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 연구는 코로나가 촉발시킨 새로운 사회에서 청소년활동의 

방향과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첫째, 코로나로 예상되는 청소년

과 청소년기관의 어려운 문제들을 분석하고, 둘째, 코로나 시대 혹은 코로나 이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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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활동에 필요한 정책과 과제, 청소년기관의 역할과 운영, 청소년활동의 내용에 대

해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로는 

∙ 코로나가 촉발시킨 청소년의 문제는 무엇인가?

∙ 코로나 시대 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소년정책의 방향은 무엇인가?

∙ 포스트코로나 시대 청소년활동은 어떻게 지속되어야 하는가?

로 설정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한국과 유럽연합, 유럽평의회 홈페이지와 공식 정책 

자료, 공식 연구보고서 등의 분석을 통한 문헌연구를 선택하였다. 연구방법의 타당성

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엔(UN)과 유엔 산하 연구기관이나 공동연구단체와 

유럽연합, 유럽평의회의 코로나 대응 공식 연구보고서를 활용하였고, 유럽 내 민간단

체의 연구보고서는 맥락의 이해를 위한 자료로만 확인하였다. 분석된 유엔의 전 세계 

코로나 대응보고서 중에서는 한국도 참여하여 한국의 실태와 현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제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으로 사용된 문헌자료는 유엔 출판물 홈페이지나 

유럽연합의 공식 보고서 아카이브에 업로드 되어 있고, 연구보고서 활용을 위한 개인

이나 단체 누구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문헌으로

만 선택하여 연구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Ⅱ. 코로나 시대 청소년활동1)과 청소년의 문제

1. 코로나 시대 청소년활동

1) 코로나가 청소년에 미친 영향; 교육과 복지 실태를 중심으로

코로나 이전부터 교육에 관한 문제는 어느 사회에서건 이슈가 되어 왔다. 한국에서

는 교육이 입시위주의 치열한 교육 경쟁으로 줄곧 이슈가 되어 왔다면,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교육, 특히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초등교육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인권보호

의 관점에서 관심을 받아왔다. 초등교육 재학율이 점진적으로 전 세계 수준에서 개선

되어 오긴 했지만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2억 5천만 명 가량의 어린이가 학교

에 재학 중이지 못하며, 거의 8억 명에 가까운 성인 문맹률이 있다. 더욱이 전 세계

적으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3억 8천 7백만 명에 해당하는 어린이(약 56% 에 해

1) 본 연구에서의 청소년활동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3항의 청소년활동의 정의와 유럽연합에서 사용되는 Youth 

Work의 개념을 모두 포함한 포괄적이고 적극적 관점에서의 청소년활동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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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들이 기본적인 읽기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고된다(United Nations, 2020:5). 

코로나 팬데믹은 이러한 교육기회의 불공정과 불균형의 문제를 더욱 심화 시킬 것

으로 예상된다(손지희, 2020:75). UN은 저개발국가와 선진국가의 교육 지출 비용도 

더욱 격차가 커질 것이며 저개발 국가의 경우 기본 의무교육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더욱 어려워 질 것이기 때문에 기초교육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았다. 그 결

과 이들이 자라나 성인이 된다면 성인 문맹율을 증가시킬 것이어서 이러한 교육격차

의 심화 역시 코로나 이후 잠재적인 문제를 양산해 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United 

Nations, 2020:5). 한국처럼 의무교육과 기타 모든 공교육에서 높은 재학율을 보이

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코로나로 인한 학교 봉새와 교육 결손의 결과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손지희, 2020:75) 저개발국가는 저개발국가대로,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장기적으로 교육에 미치는 부정적인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교육만 코로나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다. 학

교 봉쇄와 등교제한으로 인해 초등학교는 물론이고 중등학교에서 대학, 그리고 성인 

학습자를 주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까지 코로나의 영향을 받았다. 현재 코로나를 겪

고 있는 전 세게 200여개의 국가에서 초, 중, 고 대학생의 94% 가 코로나와 교육 

결손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United Nations, 

2020:5). 코로나가 장기화되어가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학교교육의 결손으로 인한 아

동과 청소년의 경우 생물학적 발달은 물론이고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단계에 심

각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 틀림없다. 이 중에서도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저개발 국

가의 아동과 청소년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이며, 선진국이라고 할지라도 취약계층

의 아동과 청소년의 피해는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International Labour 

Orgarnisation, 2020). 

한국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 있듯이 제한적 학교 등교로 인해 결식아동의 숫자가 늘

어나고 있으며 이는 신체적 건강의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손지희, 

2020).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개발국가의 경우에는 기존의 성적 교육기회의 불평등

(gender inequalities)이 더 심회될 수 있다고도 보도되고 있다(United Nations, 

2020). 저개발국가에서 코로나로 인해 가정의 수입이 줄어들 경우 교육비 지출에 있

어서도 감소가 일어나는데 이때 딸의 교육을 중단할 확률이 높으며, 아동 노동이 더 

강화될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 일반적으로 난민이나 이민자, 경제적 취약계층

의 아동과 청소년들의 피해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UN은 학업에 대한 결손과 

건강상의 피해 이외에도 사회적 교류의 단절로 아동 청소년에게는 사회성 발달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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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United Nations, 2020:6). 

이상의 이미 일어나고 있는 문제와 예상되는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코로나 

시기에도 아동 청소년을 위한 교육이 중단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유엔은 코로나로 

인한 학교 봉쇄 기간에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다양한 창의적인 방

법으로 원격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하였다(United Nations, 2020:14). 한국

의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초등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원격교육으로의 전환이 비교적 

수월하였지만 성공적인 원격교육을 위해서는 디지털 장비의 부족이 생기지 않도록 해

야 하며, 디지털 문해 역량을 위한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포스트 코로

나 시대에는 학습자 맞춤형 온라인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에 대비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뉴 노멀(New Normal) 교육 방법과 내용을 갖추는 것도 필요해 보

인다(임경화, 2020)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 방법이 익숙하지 않은 교사에게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건강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더욱 다

양해질 것이고 급속한 변화의 시기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학사운영 일정의 다

양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United Nations, 2020:17). 다만 한국처럼 이

미 청소년이 과도하게 온라인과 스마트 기기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수어

ㅂ으로의 전황은 스마트 기기의 노출을 더 장기화하고 악화 시킬 수 있어 신체건강과 

스마트 기기 중독이나 과의존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동시

에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오재호, 2020:16).

2) 한국의 비대면 청소년활동으로의 전환과 대응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청소년활동정보 서비스 e 청소년 홈페이지에 코로나 19 

대응 청소년 안내에 관한 메뉴를 추가하여 기존의 방식과 다른 청소년활동의 필요성

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플랫폼을 마련하였다. 여기에는 코

로나 19 이후 청소년시설과 현장에서 안영하는 다양한 비대면 활동, 비대면과 대면을 

혼합한 활동 정보를 공유하고 사례를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전국에 있는 현장의 청소년지도자들이 다양한 청소년활동과 학습 자료를 공유하

고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연대와 협력을 도모하도록 한 것이다(.https:// 

www.youth.go.kr/youth/act/actOper/actBoardIntor.yt?curMenuSn=1818, 검색일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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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청소년 홈페이지에 게시된 비대면 청소년활동은 2020년 12월 4일 기준으로 

470여개가 있었으며, 코로나 19 대응 운영사례 역시 40여개가 업로드 되어 있다. IT

강국이자 초고속 인터넷 연결망을 보유한 국가답게 청소년현장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

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e 청소년 홈페이지는 비대면 

혹은 비대면과 대면을 혼합한 활동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은 물론 활동

영역(건강/스포츠, 모험개척, 역사탐방, 환경보존, 문화예술, 봉사협력, 교류, 과학정

보, 진로탐구, 자기개발, 기타 등), 지역, 기관유형, 참가대상, 연령, 숙박형태, 활동분

류(일반, 방학 중, 수능 후, 자치, 동아리), 활동시기, 참가비 등을 선택할 수 있게 구

성되어 있어, 청소년이 가능한 개인의 필요와 요구에 맞게 맞춤형 선택을 할 수 있

다, 뿐만 아니라 상단에는 인증프로그램 여부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어 프로그램

의 안전과 질 역시 보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렇듯 정부차원에서 비대면 혹은 비대면과 대면을 혼합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이

나 사업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은 청소년지도자들에게 아이

디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서로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공유외의 다른 지원은 찾아볼 수 없어 청소년

활동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거나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3) 유럽의 청소년활동/청소년지도 공동 코로나 대응

(1) 유럽연합과 유렵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공동 파트너십 구축

유럽연합과 유렵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2020년 9월 코로나가 유럽 전역의 

청소년과 청소년현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공동 파트너십을 구축

하였다(https://pjp-eu.coe.int/en/web/youth-partnership/covid-19-impact- 

on-the-youth-sector. 2020.12.06. 검색) 이 공동 파트너십을 위한 대응 네트워크

에는 유럽연합과 유럽평의회 내 청소년정책 전문가, 청소년 관련 연구자, 청소년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는데 코로나 펜데믹과 지역봉쇄가 청소년현장에 미친 영향을 분

석하고 청소년들이 사회적 배제에 놓이지 않도록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청소년

참여와 디지털 청소년사업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공동 네트워크 구축의 

목적이었다(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1WKK6JkPHw0qbF 

W7d2pkixsOCtjOYRSdpVNzgLRY5RX2AKg/viewform2020.12.06. 검색).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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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코로나는 특정 국가에서만의 상황이 아니라 넓게는 전 지구적으로 겪는 최초의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와 비정부기구의 공동 협력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코로나가 청소년에 미친 여향은 현재에도 크지만 장기적으로 청소년의 발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지금 정부와 비정부기구가 협력하여 여러 

층위에서의 다방면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Youth Partnership,2020:1).

유럽연합과 유럽평의회의 파트너십이 제안한 연구의 목적은 구체적으로 첫 번째, 

코로나 상황에서 청소년현장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파악하고, 두 번째, 현재 

수행되고 있는 각국의 온라인 활동을 수집하는 것이었다. 이외에도 세 번째 목적은 

청소년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과 그 외 다른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

색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청소년의 필요와 관심에 부응하기 위

하여 필요한 청소년 기관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마지막 목적은 펜데믹 시대에 청소년

현장에서 요구되는 추가 지원을 위해 각국의 정부와 정책 담당자들에게 필요한 정보

를 제공하기 위함이다(Youth Partnership, 2020:2). 

유럽연합이나 유럽평의회의 경우는 코로나 이전에도 청소년정책과 청소년활동에 있

어 유럽차원의 정책을 수립하고 제정을 지원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상황에서의 

공동대응이 가능했다고 분석된다. 한국과 달리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정책에 대한 중요

성이 사회적으로 인식되었을 뿐 아니라 충분한 재정저원이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은 

한국과는 대조되는 부분이다. 다만 유럽의 청소년기관들도 코로나로 인해 민간부분으

로부터의 재정지원이 대부분 축소되어 민간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던 사업이 중단

된 것은 한국과 같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유럽차원에서 청소년현장

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유럽연합과 유럽평의회가 주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유럽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

사점을 준다. 한국의 경우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온라인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플

랫폼만 구축되어 있을 뿐 전국적인 실태조사나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정책을 논의하

기 위한 정부차원의 연구조사나 정책수립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2) 코로나 이후 유럽 청소년 현장 실태조사

전술한 유럽연합과 유럽평의회 파트너십은 아래의 다섯 가지 영역에 대한 설문조사

를 통해 보다 현실적인 지원과 대응책을 강구하고자 하였으며 이 조사는 코로나로 대

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지역봉쇄에 들어갔던 7월 1일부터 한 달간 이루어졌다(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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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ship, 20201:1). 실태 조사 영역은 아래와 같다.

∙ Funding for the youth sector(청소년현장에 대한 펀딩 현황).

∙ State operated programmes, youth work services and other supports 

for young people(국가주도의 프로그램, 청소년활동 서비스, 기타 청소년을 대

상으로 하는 각종 서비스 현황)

∙ NGO sector programmes, youth work services and other supports for 

young people.(NGO 주도 프로그램, 청소년활동 서비스, 기타 청소년을 대상으

로 하는 각종 서비스 현황)

∙ Young people - impact on and response of young people to the 

lockdown(청소년- 지역봉쇄로 인한 영향과 반응).

∙ Policy - implications for future youth policy resulting from the 

lockdown(지역봉쇄로 인한 미래 청소년정책 시사점) (https://docs.google.com/ 

forms/d/e/1FAIpQLSe1WKK6JkPHw0qbFW7d2pkixsOCtjOYRSdpVNzgLRY

5RX2AKg/viewform2020.12.06. 검색). 

위의 조사에는 유럽형의회 회원국 중 48개의 기관이 참여하였고 이중 18개 기관은 

단일 지역에만 기반을 두고 있는 기관이었으며, 14개는 국제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

는 기구였으며 10개의 기관은 한 국가의 여러 지역에 지부를 두고 있는 기관이었다. 

이들의 83% 청소년활동이나 청소년사업을 위한 기관이었고, 46%는 인권과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었고 45%는 청소년 정책분야에서 일하는 기관이었다. 이 조사에서 

중요한 점은 코로나 펜데믹의 영향에 대해 모든 주체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응

답하였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의 연기와 아웃리치 활동의 감소,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재정지원 감소 등이 포함되었고, 대부분의 청소년활동 사업 중, 

자원봉사나 이동과 교류를 전제로 했던 프로그램들은 모두 취소되었다고 응답했으며 

기관들이 문을 닫아야 했다고 조사되었다(Youth Partnership,2020:2).

코로나19가 유럽 청소년현장에 미친 가장 큰 영향중의 하나는 사회적 거리두가나 

봉쇄로 인한 프로그램의 취소와 연기인데 특히 유럽 전역에서 청소년들이 지역을 넘

나들며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나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서 이동해야 하는 특징

을 가진 프로그램들이 대거 취소되거나 기약 없이 연기되었기 때문이다. 특히나 이런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의 실무자들이나 청소년지도자들도 사업의 취소와 연기로 프로

그램의 운영이나 계획에 대한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Youth Partnership,2020:3). 온라인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온라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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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환되거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형태의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

기도 하였지만 온라인 기반 시설의 부족과 청소년지도자의 디지털 문해역량 부족, 익

숙하지 않은 사업 환경에 대한 거부감 등이 있어 온라인에서의 프로그램 역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유럽의 청소년 기관들에게 공통점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재정에 관한 문제였다. 팬

데믹 이전에 유럽의 청소년기관들은 참가비와 지자체, 그리고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프로그램과 사업위주의 재정지원을 받아왔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이 취소되거나 

2021년으로 연기됨에 따라서 비록 온라인으로 사업이 진행되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나 국가 

차원에서 청소년기관에 일부 예산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 역시 한시적인데다가 예산 

지원의 대상 프로그램이 긴급 복지지원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한정되어 있어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예술, 취미, 여가 등의 주제 프로

그램들은 예산 지원을 받기가 더 어렵게 되었다(Youth Partnership,2020:3).

유럽연합은 코로나19로 안한 개별 청소년기관의 어려움이 지자체나 국가 단위의 

지원에서 해결 될 수 있는 것으로만 보지 않고, 유럽연합 차원의 재정 확보와 지출을 

통해 청소년기관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한국 역시 코로나로 인해 청소년기

관을 비롯한 현장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재정확보이다. 그리고 재정확보를 

통한 역량 있는 청소년지도사의 지속가능한 고용을 담보하는 것이야 말로 코로나 이

후 청소년활동의 성패가 달 린 것이라는 국가의 인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코로나 이후 청소년활동 : 디지털 Youth Work(청소년활동)으로

1)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소년활동에서 디지털 Youth Work(청소년활동)으로

한국과 달리 유럽연합과 유럽평의회 회원국들은 코로나 시대를 예견한 것은 아니지

만,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2010년 이후 

Digital Youth Work, 즉, 디지털 청소년활동이라는 개념을 소개하기 시작하였다

(European Commission, 2017). 디지털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지도에서 적극적으

로 디지털 미디어와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것이며 단지 청소년활동지도를 위한 하나

의 방법이 아니라, 청소년활동의 다양한 환경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활동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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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므로 디지털 활동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은 청소년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

는 자신감을 기르며 자신과 타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며, 지역

사회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적인 청소년

활동의 목적(NYA, 2020:2))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청소년활동

은 대면활동과 비대면 온라인 활동 모두에서 실행될 수 있으며 혹은 두 가지가 혼합

되어 실행될 수도 있으며, 디지털 미디어나 테크놀로지 자체는 도구이자 콘텐츠로서

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디지털 청소년활동 역시 일반적인 청소년활동이 지향하는 윤

리, 가지, 원리를 추구하며 디지털 활동은 청소년지도자와 자원봉사자 등, 청소년지도

를 하려는 누구에게나 가능한 활동이다. 이렇듯 유럽연합 차원에서 각국은 청소년활

동의 확장을 위해 디지털 미디어와 기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었던 것은 청소년활동의 활성화 입장에서 볼 때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청소년활동에 대한 관심과 연구 수행 등의 영향으로 유럽연합이나 영국의 

경우 코로나 상황에서 의료 체계나 대응에 있어 한국과 비교할 때 매우 부족한 수준

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사실 청소년활동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한국보다 앞서, 

2020년 3월 혹은 4월 이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방법을 공유하고 소

개하기 시작했다. 일례로 영국의 전국청소년활동(사업)위원회(National Youth 

Agency)는 홈페이지에 청소년활동 사례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 단계별 청소년

활동과 청소년기관의 대응수준을 제시하였다(National Youth Agency, 2020). 더 

나아가 청소년기관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

을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지도자가 후원금이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안내

하고 있었다(https://nya.org.uk/guidance/ 2020.11.30. 검색). 즉, 코로나19 시기

에 청소년활동이나 청소년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소년지

도사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한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비대면 청소년활동이나 청소년사업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디지털 청소년홛동에 대한 이해화 관련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

이다. 다시 말해 한국보다 거의 10년 전부터 비대면 활동을 위한 준비를 해오고 있

었기 때문에 한국보다 신속하게 비대면 청소년할동과 청소년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했

던 것이다. Compact for Young People in Humanitarian Action(2020)은 전 

세계가 코로나 초기에 코로나로 인해 겪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성인의 관점에서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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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가 이루어지고 다루어졌으나 사실 청소년에게 미치는 건강의 문제와 건강이외의 

문제가 성인보다 클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특히 코로나는 존재하는 사회적 양극화, 

불공정, 취약계층의 문제점들은 더욱 심회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러므로 코로나 

시대 청소년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적 배제 상태에 있거나 사회적 배제에 빠질 

확률이 높은 위기 청소년 집단 맞춤형 활동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인다. 그렇

지 않으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험하게 될 개인적, 사회적 손실이 너무나 클 수밖

에 없기 때문이다.

2) 디지털 청소년활동을 포함한 청소년활동과 청소년활동의 중요성 강화

영국 청소년활동협회(National Youth Work Agency) 는 코로나 시대와 코로나 

시대 이후에도 청소년활동, 청소년지도, 청소년복지의 역할은 훨씬 강화되어야 한다

고 하였다(NYA, 2020). 즉,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는 취약계층 청소년이나 위기청소

년에게는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도 하며 청소년사업을 통해서 청소년이 신뢰할 만한 

어른에게서 문제를 해결할 어른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NYA, 2020:19). 영국 청소년활동협회는 영국 청소년 중 백만 명 이상이 코로나19

가 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러 문제들을 악화 시켰다고 응답한 조사결과를 소개

하기도 하였으며 2백만 명 이상의 청소년이 코로나19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

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NYA, 2020:19). 

코로나19는 청소년들 중에서도 특히 위기 청소년에게 더욱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

되는데 이러한 청소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지도가 필수적

이라는 것이다. 학교가 공식적으로 폐쇄될 경우 특정 위기에 처해있고 사회복지적 서

비스가 필요가 있는 청소년들만들 대상으로 학교를 개방할 수 없으므로 기존의 청소

년기관의 부분적 개관을 통하여 특별지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과 활동을 강

화해야 한다는 것이다((NYA, 2020:20). 게다가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가는 조짐이 

보이고,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

는 바, 청소년기관은 학교나 가정에서 정상적인 지원이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대상

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시기와 혹은 코로나 이후에 특화된 사업을 해야 한다

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역시 코로나 19를 겪으며 취약계층 청소년의 피해

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NYA, 2020). 학습결손은 물론 가정폭력, 학대, 방임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아 이후 관련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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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을 수습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가 재개방되고 정상화

되더라도 이렇게 다양한 요구와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을 학교가 단독으로 지원하거나 

보살피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크다. 그러므로 코로나 시기 청소년기관들은 이

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분석하고 관련 활동과 프로그램을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안전

한 사회적 거리두기 가운데서 위기청소년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Ⅲ.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소년활동 방향에 대한 제언

1. 포스트 코로나에서 디지털 청소년활동으로

코로나19는 4차 산업혁명을 현실로 인식하게 하였다. 4차 산업혁명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기술로 연결되어 초연결 사회를 이루어 낼 것이라고 예측되

곤 했는데(김은경 & 문영미, 2016), 코로나19는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할 디지털 세상

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하였다. 물리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

지만 실상은 디지털 기기를 통해 전 세계가 초연결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급변

하는 사회 속에서 청소년활동은 디지털 혁명의 시대에 맞게 더욱 새로운 생존기술과 

생존역량을 보유해야할 시점에 이른 것이다. 대면활동 위주로 이루어지던 청소년활동

이나 청소년지도는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예전만큼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

지 않을 확률이 높고, 설령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온라인 비대면 활동이 익숙해

진 청소년 세대가 대면활동의 현장을 더 선호하게 될지 또한 미지수이다. 그러므로 

향후 청소년활동은 대면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시방편적으로 만들어지는 활동이 

아니라 대면활동과 비대면활동이 상시적으로 존재하여 더 많은 선택권과 활동 참여 

기회를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 청소년활동의 일상화를 위해서는 우선 국가 청소년활동정책에서부터 비대면 

청소년활동의 중요성과 활용방안 비대면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만들고 보급하는 방

안이 포함되어야 하고 여기에는 당연히 예산지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청소년지도자들

이 디지털 문해역량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교육과 연수를 위한 지원이 이루

어져야 하며, 청소년기관의 디지털화를 통해 시설과 장비의 디지털화가 동반되지 않

으며 비대면 청소년활동은 청소년활동의 일부로만 전락해 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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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2020년 여름 이후 발 빠르게 수련활동인증제 개편을 통

하여 비대면 청소년활동인증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보급하고 비대면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 개발을 장려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도 비대면 청소년활동의 개발 

및 보급을 넘어 청소년기관의 디지털화를 위한 과감한 예산 투자를 고려하여야 할 것

이다. 

더욱이 디지털 청소년활동은 지역과 국가를 초월하여 청소년활동을 초연결할 수 있

을 것이다. 유럽연합의 많은 회원국들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

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청소년활동과 청소년기관 운영에 있어 재정의 문제가 심각

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실태조사를 수행하였고, 유럽연합차원에서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

다. 그러므로 한국 역시 디지털 청소년활동으로의 전환을 통해 다양한 주체와의 재정

협력 혹은 공동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디지털 청소

년활동지자 청소년지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지도의 확장 ; 연대와 협력

유엔의 보고서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코로나 이후 전 세계적으로 교육격차는 더

욱 심화될 것이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서 공교육 학업성취도면에서 지금보다 훨씬 

교육격차가 커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코로나 이전의 교육격차는 사교육을 필두로 

한 경제적인 이유가 주원인이었다고 분석되지만(SKY 입학생의 가정 경제 수준만 보

더라도), 코로나 이후의 교육격차는 여기에 청소년 개인이 가진 자기주도역량과 창의

성 정도에 따라도 또 다른 교육격차를 만들어 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현장은 학교교육에 대한 보완이 마치 청소년현장의 정체성과 역할

을 부인하는 것 같아 의도적으로 학교교육과의 거리두기를 설령 해왔다고 하더라도,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면 오히려 학교교육과의 새로운 협력관계를 통해 교육격차가 커

질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지원과 더불어, 중산층 이상의 청소년

이라도 자기주도 학습역량과 창의성이 부족하여 교육격차를 초래하는 청소년들을 대

상으로 한 새로운 개념의 청소년활동과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영국의 청소년

활동협회(NYA)는 영국의 코로나19 상황이 한국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

고 코로나19 이후 학교 정상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catch up’ 프로그램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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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NYA, 2020). ‘catch up’ 프로그램은 정상적이지 못한 학교생활로 인해 

청소년이 부족한 학업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학습을 지원한다거나, 심리정서적 지원을 

통해 일반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다양 분야에서의 보충, 지원 프로그램

을 의미한다. 한국의 청소년기관 역시 영국처럼 공교육을 강화하고 지원할 ‘catch 

up’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고 청소년들이 공교육에 안전하게 복귀하도록 도와주

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공교육 역시 코로나19 이후 더욱 다양해 질 청소년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고 코

로나19가 초래한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서적, 학업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청소

년기관과의 연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학교에 비해 더 작은 규모의 활동을 통해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지도와 청소

년활동이 학교 공교육의 확장과 연장의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

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청소년지도자의 학교현장 및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 전

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 현재 일부 지자체나 청소년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찾아

가는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모델을 통해 청소년기관 자체의 이동성

과 확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지도와 청소년활동의 확장은 국경을 넘어서는 수준의 확장과 변

화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청소년활동이 가진 어려움을 해결

하고자 유럽연합 전역에서 공동 연구와 대응전략을 마련하였다. 한국 역시 청소년기

관들이 “K-청소년활동 모델:을 개발하여 전 세계의 청소년기관과 교류하고 협력을 하

는 것도 고려함으로써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지도의 영역과 내용이 확장될 수 있을 것

이다.

3. 다양한 공교육환경과 제도를 대비한 새로운 청소년활동 유형 제시

현재 한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들은 한 국가에서 하나의 학사운영 일정으로 교육제

도를 운영해 왔으나 이제 학습자의 다양성을 반양하고 팬데믹 같은 사회위기를 극복

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학사일정을 선택하여 운영할 뿐만 아니라 수능 같은 입시제

도의 개혁을 통하여 다양한 일정으로 학업성취도 평가가 이루어지는 교육정책의 개혁

도 필요하다. 이렇게 공교육의 방향과 방법, 심지어 학사일정에 있어서의 다양성이 

필요할수록, 공교육제도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청소년활동의 역할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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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한국에서 청소년지도는 공교육제도에 밀려 중요성이 인정받

지 못하던 측면이 있었고, 학교교육과의 차별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교육과정이 아닌 

청소년의 여가와 문화, 스포츠 등의 지･덕･체의 발달 요소 중 덕(德)과 체(體)의 발달

만을 공략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공교육의 개혁이 이루어지는 만큼 청소년지도에 있어서도 개혁이 절대적으

로 필요하다. 다양한 학사일정으로 인해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

로 한 학습지원(지식 교육)을 비롯하여 몸과 마음의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이 연중 수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방학을 대비해 운영되던 프로그램의 경우, 

연중 운영이 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학사 일정이 다양

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선택요일제 등교 같은 것도 가능해 질 수 있으므로 청소년지도 

현장이 청소년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질적인 프로그램만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

다면 청소년지도 분야도 지금보다 훨씬 발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가 안

전의식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는 바, 안전을 위해서도 소규모 활동을 지향하는 프로

그램이 상시로 운영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학교는 더 이상 학교 혼자만의 힘으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 코로나 

시기와 이후에도 학교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은 학교가 지켜야할 최우

선의 방침이 되어야 할 것이고, 학교가 정상화된 이후 학습의 기회에서 소외된 학생

들 대상의 추가 지원교육이 있어야 교육의 기회와 과정에서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

을 것이다. 이렇듯 코로나 이후 학교교육의 역할이 더욱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청소년

활동의 영역과 역할 역시 다양해져야만 한다. 청소년활동은 학교의 안전과 관련한 활

동과 교육을 지원하는 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를 초월한 국제적 연대를 이룰 

수 있도록 기획해야 할 것이다. 

4. 정부주도 청소년활동의 중요성 재인식과 청소년 생태계 지원체계 구축

코로나19 상황은 처음 경험하는 현상이다 보니 교육계에서도 밀린 공교육의 결손

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 

결과 지금 당장은 청소년활동의 중요성이 학교교육에 밀려 덜 중요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을 수 있다고도 보인다. 그러나 만약 코로나시기에 청소년활동과 청소년현장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속가능한 청소년활동 체계는 물론이고 청소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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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과 청소년지원체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

다. 앞장에서 언급한바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를 겪으며 청소년의 필요와 요구는 더

욱 다양해지고 있다. 위기청소년이 경험하는 위기의 종류도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현

재 한국은 실태조사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청소년 생태계의 보전은 무엇

보다 중요하다. 1991년 청소년기본법의 제정으로 지난 30년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청소년기관의 양적 질적 발전이 있어왔던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 

청소년지도사의 양성과 배출에 있어서도 양적 증가추세에 있어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 생태계는 청소년기관 폐쇄나 비대면 청소년활동으

로의 전격전환 등으로 인해 자연권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존폐위기에 놓여 있는 경

우가 허다할 것이다. 청소년기관 운영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코로나19 

이후 청소년의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보호하며, 청소년복지 전달을 담당할 최전선 기

관은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소년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예

산 증대가 있어야 할 것이고, 청소년이 드나들지 못하는 기간에는 단순한 비대면활동 

실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청소년의 위기 실태를 조사하고 파악하는 적극적 노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영국 청소년활동협회는 코로나19 단

계별로 청소년기관의 운영 수준을 제시하고 단계별 활동사례와 청소년지도자의 역할

을 명확하게 명시하였다(NYA, 2020). 그 결과 청소년기관은 완전 지역봉쇄로 인해 

청소년기관이 개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아 지역사회 청소년

들을 찾아 나설 수 있었다.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기관이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도적으로 지역사회 봉쇄기간에도 청소년지도자 역할의 

중요성을 보장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물론 유럽연합 개별 회원국들 중에 

많은 국가들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처럼 청소년기관이 겪는 재정적인 어려움

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청소년기관들은 유럽연합 주도의 코로나19 영향

으로 인한 청소년실태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대책을 수립 중에 있고 유럽연합은 특별 

예산을 마련하여 청소년기관들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에 주는 시

사점이 매우 크다.

한국도 청소년활동 생태계 보장을 위한 정부의 신속한 대처마련과 지원이 절대적으

로 필요하다. 청소년활동 생태계가 완전하게 보장되지 않으면, 그 결과 청소년지도자

의 퇴직 증가와 청소년기관의 운영이 중단된다면 새로운 생태계를 배양하는 것은 지

난 30년보다 더 오래 걸리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경각심(이 필요한 때이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설령 코로나 19가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지구의 환경파괴와 오염으로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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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나19보다 더 강력한 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는 사

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되겠지만 미래세대를 위한 지원과 투자를 멈추는 

것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일 것이다. 영국이나 유럽의 청소년지도와 청소

년활동의 목적은 청소년 개인의 행복한 발달에 그치지 않는다, 즉 청소년지도의 궁극

적 목적은 민주시민으로서 청소년이 국가사회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이라

고 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14). 그러므로 청소년활동 생태계 보존을 위

한 지원은 단지 청소년의 활동을 지원하는 차원만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민주

시민 양성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일이라는 성찰과 자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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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llenges of youth work and youth policy in 

the post COVID-19 era

2)Sun Young Park*

Covid-19 has effected a lot in Korean society. In particular, youth 

centres and youth work agencies are having struggles in the management 

of youth work due to the for the first time experiences for all. This study 

tried to find the ways and development of youth work in the new era 

which had initiated by Covid-19. This study aims firstly, to investigated 

the issues around young people caused by Covid-19. The second aim is 

to find out the problems of young people and youth work.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aims, this study analysed the official documents 

from South Korea Youth Work Agency, European Commission, and the 

Council of Europe. Research finding are firstly, there were universal 

problems of youth work around the world especially funding for the 

youth work management. Secondly, this research found that loc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governments should work together to overcome 

aftermath of Covid-19. As a result, this study suggests the 

reconceptualisation of youth work such as digital youth work, and the 

support from the government to preserve and make youth work effective 

for the future.

Keywords : Covid 19, youth work, youth policy, online youth work, digital 

youth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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